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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더 쉽고 정밀하게’ 제빛나 고도화로 활용성 높인다

- 농업기술원, 시설 레드향 생육관리모델 적용·노지 감귤까지 확대 -

- 올 연말까지 고도화 마치고 내년 상반기 농가 현장 적용 계획 -

❑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제주형 지능형 농장(스마트팜) 관

리시스템 ‘제빛나’에 시설 레드향 생육관리모델을 적용하고 

노지 감귤까지 쓸 수 있도록 기능을 높이고 있다. 연말까지 

고도화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부터 농가 현장에 적용한다.

 ❍ 이번 고도화는 농업인이 더 쉽게 시스템을 쓰도록 하고, 그

동안 쌓아 온 생육·환경 자료와 생육관리모델을 실제 재배

관리에 활용하는 데 중점을 뒀다.

❑ ‘제빛나’는 농업기술원이 2023년 개발한 제주형 지능형 농

장 시스템으로, 온도·습도·토양수분 등 농장 환경 자료를 

통합 관리하고 환기·물 대기 등 주요 설비를 원격으로 제어

할 수 있다.

 ❍ 농업기술원은 그동안 시설 만감류 농가를 중심으로 환경·생

육 자료를 모아 분석하고, 생육단계에 맞는 환경관리 기준을 

마련하기 위해 생육관리모델 개발과 현장실증을 추진해 왔다.

❑ 주요 개선사항은 사용 편의성 강화와 생육관리모델의 시스템 

적용이다.

 ❍ 메뉴와 화면 구성을 다시 정리하고 자료 시각화와 휴대전화 

기능을 개선했으며, 관리자와 연구자가 농가를 관리하는 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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능도 강화했다.

 ❍ 시설 레드향을 대상으로 개발한 생육관리모델을 시스템에 적

용해, 생육단계별 적정 환경관리 기준과 실제 농장 환경을 

비교하고 농가별 재배 여건에 맞춰 관리 기준을 정할 수 있

게 했다.

❑ 환경 자료 수집과 물 대기 제어 기능은 하나의 장치로 통합해 

‘제빛나’와 연계하고, 생육관리모델에 따른 자동 물 대기 

제어에 활용한다.

 ❍ 적용 범위는 시설 만감류에서 노지 피복재배 감귤까지 넓혀, 

토양수분과 과실 품질 자료를 활용한 물관리 모델을 도입한

다.

❑ 농업기술원은 21일 사업 담당자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고

도화 사업 중간보고회를 열어 개발 상황을 점검했으며, 보완

사항을 남은 과업에 반영해 연말까지 시스템 고도화와 기능시

험을 마친다.

 ❍ 내년 상반기부터 농가 현장에 적용해 안정성과 활용성을 검

증하고, 장기적으로는 쌓인 자료와 인공지능(AI)을 연계해 작

물 생육과 농장 환경을 분석하고 최적의 관리 방법을 판단·

제어하는 지능형 농장으로 발전시킨다.

❑ 양철준 농업기술원 스마트기술팀장은 “이번 고도화는 농업인

이 ‘제빛나’를 더 편리하게 이용하고, 쌓인 자료와 생육관

리모델을 실제 재배관리에 활용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”

며 “자료에 기반한 정밀한 환경관리와 자동제어 기술을 발전

시켜 제주 재배환경에 맞는 지능형 농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

겠다”고 말했다.


